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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울고 고문당하고…굴곡 많은 인생 '끝없는 사랑'

등록 2014.07.31 16:09:03  |  수정 2016.12.28 13:09:12

【일산=뉴시스】박영주 기자 = 탤런트 황정음(29)이 고문관에게 맞고 발길질을 당하는 등 견디기 힘든 고문에 시달렸다. 

 27일 방송된 SBS TV '끝없는 사랑' 12회에서도 서인애(황정음)는 또다시 서빙고 고문실에 갇혔다. 10대 때 억울한 사연으로

소년원에 갔다가, 배우 생활을 할 때도 민혜린(심혜진)의 부하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황정음은 31일 경기 탄현동 SBS일산제작센터에서 "처음에는 대역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장면이라 재미있었다. 하지

만 내가 직접 고문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뺨을 실제로 맞으니 화가 저절로 난다. 감정이 나오는 게 좋다"고 웃었다. 

 "인애는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고 자아를 다 잃어버린다. 힘든 연기가 될 것 같다. 전과 같았으면 너무 어려워서 밖

에도 못 가고 대본만 봤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니깐 지금은 내려놨다.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애의 상

황에 다가가고 있다. 고문처럼 센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다. 인애가 성숙해지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다. 우리 드라마는 영

화 같다.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황정음은 출생의 비밀을 안고 복수를 꿈꾸는 '서인애'다. 왜곡된 시대의 희생양으로 참담한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절망하지 않

는 긍정적인 캐릭터다. 

 전작 '비밀'과 마찬가지로 눈물 연기가 많다. "'비밀'을 찍기 전까지는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다. 신나서 우는

신도 잘 울었고 재미있었다. 울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 이번 드라마도 초반에 감정이 쌓이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 우는 신은 할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신경 쓸 것도 많다. 댓글을 보면 '우는 것만 잘하면 연기

잘하는 거냐?'는 말도 있다. 속상하기도 하다"고 털어놓았다. 

 비현실적인 인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검색을 해보고 인터넷이 발

달 돼서 궁금한 걸 찾아보면 해결이 된다. 작가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다. 기적 같은 일도 실제로 일어난다. 이러한 인물들이 있다고 믿어야 힘이 난다"고 강조했다. 

 대본 암기도 쉽지가 않다. "그 시대 말을 쓰다 보니 대본이 어렵지만, 투덜댄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시대를 잘 전달하는 게 우리의 숙제다. 살지 않은 시대기 때문에 작가님의 허락하에 살짝 고쳐가고 있

다"고 웃었다. 

 황정음은 "표현하는 것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느낀다. 작품을 통해 서서히 늘어가겠다"고 각오했

다. 

 함께 출연 중인 탤런트 심혜진은 "황정음은 백지장 같은 흡수력이 있다. 갑자기 연기가 확 늘고 감성이 풍부해졌다. 같이 한 드

라마에 나오면서 같은 신을 연기할 때 저 친구의 눈빛을 보면 몰입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낀다. 잡생각으로 연기하는 게 아

니라 상황 하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다. 굉장히 성실한 배우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끝없는 사랑'은 격동의 1970년대부터 80~9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치열하게 살아남은 주

인공들의 꿈과 야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SBS TV '무사 백동수' '산부인과' '타짜' 등의 이현직 PD와 MBC TV '에덴의 동쪽'

'폭풍의 연인' 등의 나연숙 작가가 만든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9시5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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